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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 투쟁 승리 위한 연대로

현대차 조합원 고용 사수하자!
승용 1공장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생존권과 미래 고용안정을 위해 전기차 NE(아이오닉5) 협의와 투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모듈협의의 주요 요구사항은 사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외주화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1공장 대의원회의 입장이다. 이는 조합원들의 작업공정을 확보하여 고용안정을 지키겠다는 당연하고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것이다. 그러나 1공장 사측은 사내 작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외주화·모듈화가 본사의 
방침이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하며 협의를 지연 시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측, 신차 강제투입!  1공장 대의원회

생존권 사수위해 라인 정지투쟁으로 맞서다!
사측은 1/20(수) NE 용도차를 대의원회와 협의도 없이 강제 투입하였다. 이에 1공장 대의원회는 고용안정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라인정지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 사측이 신차 양산을 위해 노사간 협의가 

봉착 상태가 되면 강제투입, 무노동·무임금, 고소고발, 징계 카드로 현장을 옥죄는 전술은 이미 조합원들은 명확히 

알고 있다. 현대차 34년의 노사관계에서 사측의 일방통행은 여전하다.

 1공장 전기차 협상의 결과는  

         고스란히 전 공장 고용과 직결된다!
사측은 2025전략을 통하여 2025년 신차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 국내생산을 중단할 것을 선언하였고 

이는 점진적적으로 각 공장이 순차적으로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은 1공장에서 전개하고 있는 전기차 투쟁은 1공장만의 사안으로 바라 볼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

기에 1공장 전기차 협상 결과가 향후 전 생산 공장 전기차 양산에 기준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1공장 전기차 투쟁을 사수하지 못한다면 이후 현대차 조합원의 고용을 장담 할 수 없다.  

금속민투위 1공장 투쟁 지지 엄호 한다!
1공장 전기차 투쟁이 무너진다면 향후 현대차 생산공장 조합원의 고용안정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다. 
이에 금속민투위는 1공장 투쟁을 지지 엄호하며 연대 투쟁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아울러 지부 집행부는 전기차로 인한 조합원의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1공장 투쟁을 사수하고 조합원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고용안정 투쟁을 통해 사내 작업가능 아이템 찾고 사측을 압박하여 사내 모듈공장을 
쟁취하는 것만이 현대차 노동조합의 미래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